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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런안전인

서로돕고형성된공감 속에서무재해삼립이룩하자

제41호자랑스런안전인(주)삼립식품강형철 리

어렸을 적 아이스께끼와 더불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하얀 크림빵. 고소한 빵 사이에 듬뿍 발려

진 새하얀 크림.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향수어린 추억이다.

아련한 기억 속 하얀 크림빵처럼 꾸준한 사랑과 열정으로 오늘을 달리는 기업

(주)삼립식품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한 안전지킴이 강형철 리를 만나보았다.

회사 실정에 맞춘 선진 기술 도입으로 안전 삼립 만들어

학시절 식품공학을 전공한 그는 처음에는 식품연구소로 입사하 으나, 회사의 권유로 평소 관심이 많

았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길을 걸은 지 3년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 식품공학도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학시절 건설현장에서 아르바

이트를 많이 했었다는 그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

딪쳐 겪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느꼈고, 건설현장에서

만 국한되는 안전이 아닌, 자신의 전공과 결부시켜 업그

레이드된 안전을 한차원 성숙된 식품공학과 접목시키고

자 하 다.

이에 (주)삼립식품은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5S 중심의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끊임

없이 정진하고, 그를 위하여 분임조별 활동을 강화시킨다.

특히「개선제안제도」를 두어 현장내 위험요소를 발굴∙개

선토록 하고, 제안하는 모든 직원에게 매점이용쿠폰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월별 아이디어가 돋보인 1, 2 ,3

등과 가장 많이 제안한 다제상 등을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를 높인다.

올해로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은 이곳 식구들의 평균 연령은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강형철 리는 보건관리

자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과 교육에 더욱 신경쓴다고 한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인 삼립식품 식구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그는 아무리 어려

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협력해가며 안전 삼립, 최고 삼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얘기한다. 안

전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며, 그로 인한 개인 건강과 회사 발전을 함께 이룩하고자 함

이다.

항상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삼립식품 식구들과 교감을 나누는 그가 있

기에, 오늘도 삼립의 빵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안전

의 내음이 끊이지 않는다. 

<성호연기자>

현장에서 다져진

안전과 식품공학을

접목시켜 안전삼립, 

최고 삼립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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